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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과 함께하는 2030청년 
자문단 소통간담회 개최

 -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농식품 분야 현안 및 현장 애로·개선사항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24일(수) 오후 11시 30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제3기 2030청년 

자문단과 함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 2030청년 자문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청년참여 자문기구로, 단장인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농업·농촌 및 농식품 분야에 관심이 많은 20대, 30대 청년 18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오찬, 자문단 활동 성과보고 및 정책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정책 토의 시에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

단이 직접 선정한 주제인 ‘농촌거주 청년이 느끼는 고립감’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하였다.

  송 장관은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청년세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2030청년 

자문단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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